	고냉지에서 효과적인 두과목초 정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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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대관령 지역은 해발 약 800m 이상의 고냉지대로서 겨울철에는 추위가 심하고 눈이 많이 내리며 겨울이 매우 길다. 추위에 약한 목초는 대개 동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하여 초지가 부실화되며 내한성이 강한 품종만 살아 남아 티머시같은 화본과 우점초지가 되고 있다.

	 
	[image: image4.jpg]



그림 1. 내한성이 강한 티머시 우점초지 
}

	 
	  생육 특성상 두과 목초는 화본과 목초보다 추위에 약하며, 가을에 조금 늦게 파종하면 정착이 되더라도 추위에 생육이 불량하여 화본과 위주 초지가 된다. 화본과 목초가 우점된 초지에 가축을 방목하였을 때는 단백질 등 영양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두과 목초의 질소 고정 결여로 질소 성분의 천연 공급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1. 적당한 파종시기 
  일반적으로 파종적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 중 수분 함량으로 중부지방에서는 대개 8월 중하순이 좋다. 그러나 대관령 지역에서 추파는 8월 상순전에 파종해야 생산성이 좋은 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화본과가 우점된 초지에 두과목초를 보파할 때는 춘파를 하는데, 그 이유는 토양수분 함량이 풍부하여 발아가 양호하며 초기생육이 왕성하여 선점식생과 경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파종시기에 따른 시기별 레드 클로버 개체수 

(단위 : 개/4㎡)



	 
	파종시기 

파종후 1차 예취후 

1개월 개체수 

춘파
추파

36
13

41
15



	 
	2. 적합한 두과 초종 
  우리나라에서 혼파시 이용되는 두과 목초는 라디노 클로버, 알팔파 및 레드 클로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레드 클로버가 다른 두과목초에 비하여 대관령지역의 부실 초지 갱신시 정착이 잘 되는데 그 이유는 초기 생육이 왕성하고 토양수분 함량이 종자 발아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레드 클로버의 생육 특성은 초기 생육이 왕성한 것 이외에 생존 연한이 일반적으로 짧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비옥하고 토양수분 함량이 높으면 자연낙종한 종자가 발아 정착되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알팔파는 해발 600m 이하에서는 적응성이 좋으며, 해발 800m 이상에서는 월동에 지장은 없으나 생산성이 극히 낮다.

표 2. 춘파시 두과 초종에 따른 시기별 두과목초 개체수 

(단위 : 개/4㎡)



	 
	두 과 

파종후 1차 예취후 

초종 1개월 개체수 

레드 클로버
라디노 클로버 

36
2

41
6



	 
	3. 화본과 우점초지에서 두과목초 파종방법 
  기존 화본과 목초를 예취한 후 두과 목초를 겉뿌림하는 방법, 겉뿌림 후 방목하는 방법 및 화본과 목초 우점 초지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여 목초의 생육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다음 두과 목초를 겉뿌림 파종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중에서 화본과 목초 우점 초지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여 목초의 생육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다음 두과 목초를 겉뿌림 파종하는 방법은 제초제 그라목손(paraquat) 살포후 겉뿌림하면 두과 목초의 초기 정착에는 좋으나 1차 예취후 두과 목초 개체수가 감소되고, 제초제에 의하여 화본과 목초의 생육이 위축되어 총 건물수량이 낮아지며 또한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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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분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한 후 
두과목초를 겉뿌림 보파 (가운데 노란 부분) 

	 
	  따라서, 겉뿌림후 방목하는 방법이 두과 목초의 정착도 좋으며 총 건물수량도 높아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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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두과목초를 겉뿌림한 후 방목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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